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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 12월 9일, «Lenta.ru» 

모스크바에서 ‘극동의 날’ 행사 진행 

모스크바에서 12월 8-16일간 문화 및 전시회 행사, 공식 일정으로 구성된 연방 프로젝트인 
‘극동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식 일정의 핵심 행사는 12월 14-16일간 ‘엑스포센터’ 
에서 있었던 전시회이다. 젊은 전문가, 대학생 및 학생들이 직업적성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하고 극동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인구직 장터에서 
극동 일류 기업들 내 일자리를 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시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주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설명하고 ‘극동헥타르’제도를 활용하는 법을 설명하는 
자리도 있었다. 

https://lenta.ru/articles/2017/12/18/dnivostoka_itogi/ 

2017년 12월 19일, forumvostok.ru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타티야나 발로바야 장관, 캄보디아 사업계 대표단을 2018년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및 동방경제포럼으로 초청 

타티야나 발로바야 장관이 캄보디아 대표단을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스타나, 
동방경제포럼에 초청하고 내년 가을에 예레반에서 진행되는 ‘유라시아 위크’ 행사에도 
초대를 하였다. “지난 며칠간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의 사업계 대표단 캄보디아 
방문을 확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이제는 캄보디아 동료들이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업계 러시아의 주요 국제경제행사에 참여하여 
캄보디아를 홍보하고 잠재력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면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타티야나 발로바야 장관이 밝혔다. 
https://forumvostok.ru/news/ministr-eek-tatyana-valovaya-priglasila-predstaviteley-kambodzhiyskikh-delovykh- 

krugov-na-pmef-i-vef/ 

    핵심주제  

• 2018년 극동에 ‘투자자 

  전자사무실’ 개설 

   

• 신규 경제 체제 
도입으로 
극동연방관구로 
550억 달러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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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7일, «REN TV» 

동방경제포럼에서 바둑 국제대회 개최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인 바둑 국제대회가 2018 
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조직될 예정이다. 

http://ren.tv/novosti/2017-12-27/na-vostochnom-ekonomicheskom-forume-proydet-mezhdunarodnyy-turnir-po- igre- 

go 

 

극동 국가정책 

2017년 12월 18일, «Rossiskaya Gazeta» 

러일, 쿠릴열도 내 5개 공동 프로젝트 논의 

모스크바에서 12월 18일 러일 남쿠릴열도 공동경제개발계획 구상 워킹그룹 회의가 
있었다. 

주러일본대사관 정무부장 요시다 켄수케에 의하면 논의를 통해 공동경제활동  
대상인 양식업, 채소 온실재배, 풍력발전, 열도 패키지 투어, 폐기물 감소와 같은 5개 
우선프로젝트가 논의되었다. 양측은 2018년 1-2월경 양국 외교부 차관급 회의를 가지고 
남쿠릴열도 공동경제개발과 관련된 법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http://kommersant.ru/doc/3204846 

2017년 12월 19일, RT 

전러시아 민중전선, ‘극동헥타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할것을 제안 

‘극동헥타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 제안되었다. 전러시아 민중전선이 
조직한 행동포럼 ‘미래지향적 러시아’ 참가자들이 해당 제안을 하였다. 관련 청원서가 
러시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극동헥타르’에 참여할지 여부는 각 지역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다. 전러시아 민중전선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상속권은 허가되고 
판매권은 주어지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토지들로 구성된 마을들을 조성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단순히 거주지를 확보할 뿐 아니라 
고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https://russian.rt.com/russia/article/462120-onf-dalnevostochnyi-gektar-regiony 
 

2017년 12월 15일, «TASS» 

2018년 극동에 ‘투자자 전자사무실’ 개설 

사업가들이 허가서 취득, 납세 및 기타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라고 극동개발부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극동 투자잠재력 발표회에서 밝혔다. 

http://tass.ru/ekonomika/4816369 

http://ren.tv/novosti/2017-12-27/na-vostochnom-ekonomicheskom-forume-proydet-mezhdunarodnyy-turnir-po-igre-
http://kommersant.ru/doc/3204846
http://tass.ru/ekonomika/481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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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경제 

2017년 12월 15일, «TASS» 

신규 경제 체제 도입으로 극동연방관구로 550억 달러 투자금 유입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국가 투자프로젝트 지원과 같은 신규 경제 체제 
및 정책 도입을 통해 약 1천개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550억 달러 가량의 투자금이 
극동으로 유입되었다고 극동개발부 보도부가 알렉산드르 쿠르티코프 극동개발부 차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밝혔다. 

http://tass.ru/ekonomika/4816701 
 

2017년 12월 20일, «TASS»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 러시아로 유입되는 외국직접투자에서 극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정도 

TASS외의 인터뷰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86개 신규 산업체 가동, 
7000개 일자리 창출, 1200억 루블 투자금 예치와 같이 극동 지역들의 주요 지표들이 
올해 성장세로 마감하였다고 밝혔다. 투자성장율은 10%로 러시아 기타지역 대비 2배 
높은 수준이다. 

http://tass.ru/opinions/interviews/4827084 
 

2017년 12월 23일, «Rossiskaya Gazeta» 

지역 프로젝트부터 국경을 넘는 협력까지 

저물어가는 2017년에 중국과 러시아 극동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상당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부 발전 정부간 위원회가 발촉되었고 극동 중국 
투자자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https://www.rg.ru/2017/12/29/kitaj-realizuet-na-dalnem-vostoke-28-proektov-na-4-mlrd-dollarov.html 

극동개발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7년 12월 8일, RIA «News»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극동연방관구에 첨단기술지원기금 조성계획 밝혀 

국영기업 ‘RosNano’, 극동개발기금 및 주식회사 ‘러시아벤처컴퍼니 (RVC)’가 2018 
년 초에 초기자본 50억 루블 규모의 첨단기술지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리 
트루트녜프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Rossiya Segodnya’에 밝힌바로는 “ 
루스키섬 개발과 첨단기술지원기금 조성, 두가지 안건을 검토하였으며 루스키섬을 
교육, 과학, 기술과 관련된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을 고려했을때 두 안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https://ria.ru/economy/20171208/1510470716.html 

http://tass.ru/ekonomika/4816701
http://tass.ru/opinions/interviews/4827084
http://www.rg.ru/2017/12/29/kitaj-realizuet-na-dalnem-vostoke-28-proektov-na-4-mlrd-dollarov.html
http://www.rg.ru/2017/12/29/kitaj-realizuet-na-dalnem-vostoke-28-proektov-na-4-mlrd-dollaro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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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 
2017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컨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관계자들을 모을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수 있다. 

www.roscongress.org 
 
 
 
 
 
 
 
 
 
 
 
 
 
 
 
 
 
 
 
 
 
 
 
 
 
 
 
 
 
 
 
 
 
 
 
 
 
 
 

http://www.roscongress.org/

